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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보윤의원 대표발의(2217491)

Ⅰ.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보윤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3. 16.

3. 회 부 일 : 2026. 3. 17.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버스ㆍ철도의 이용과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이용 보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버스에 대해서는 휠체어 탑승설

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등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한편 택시의 경우에는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통해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가용한 차량 수가 제한적

이고, 장애인용 이동수단을 특정하는 방식이 차별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최근 제품ㆍ건축ㆍ서비스 이용 시 성별ㆍ나이ㆍ

장애 등으로 인해 제약받지 않도록 하는 범용설계(Universal Design)

개념이 주목받으면서 이를 적용한 차량의 확대 필요성 또한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택시의 경우에도 이용 보장 규정을 신설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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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용 택시의 일정 비율

이상을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택시로 운행하도록 하며, 장애인이 휠체

어 탑승설비 설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택시 이용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

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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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토의견

1. 특별교통수단 외 대체수단 지원 의무화(안 제16조의2제1항)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교통약자1)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2) 외

대체수단으로서 ①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②택시 이용 비

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

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

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

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

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

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사전

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

----------------------------------

----------------------------------

----------------------------------

----------------------------------

----------------------------------

----------------------------------

----------------------------------

------지원하여야 한다. -----------

----------------------------------

----------------------------------

------------.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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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제16조3)에서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수

단으로 시장4)ㆍ군수가 법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의무적으로 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함께 현행법 제16조의2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이른바 “임차택시” 사업이 이에 해당), 교통약자의 택시 이용 비용을 지

원(이른바 “바우처택시” 사업이 이에 해당)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외의 대체수단 운영에 관한 임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모든 지자체에서 특별교통수단

뿐 아니라 임차택시나 바우처택시 등의 대체수단을 병행 지원하도록 의

무화하려는 것임.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

2)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

야 한다.

② 〜 ⑫ (생략)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

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

하 같다)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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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에 따르면, 각 시ㆍ군에서 의무적으로 운행하여야 하는 특

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는 중증보행장애인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5),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에는 휠체어 이용자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도 포함하고 있는데6), 특별교통

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함7).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를 말한다.

1.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에 있는 군

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시ㆍ군”이라 한다)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

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

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중증보행장애인”이라 한다) 100명당 1대

2. 인구가 10만명을 초과하는 시ㆍ군의 경우: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

② (생략)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9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

우로 한정한다.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삭제 <2023. 7. 20.>

3.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

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 ⑥ (생략)

대체수단 운영 
방법

대표적 
대체수단

내 용

특별교통수단 

외 교통약자 

전용차량 운행

임차택시
지자체가 개인택시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와 계약하여 

일정 기간 비휠체어 교통약자 전용으로 운행하는 방식 

교통약자의 

택시 이용 

비용 지원

바우처택시

평소 일반적인 택시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의 호출 시 

교통약자를 운송하고,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

가 보전하는 방식

※ 일부 지자체에서 시각장애인 지원차량 등 기타방식으로 운영

자료 : 국토교통부

< 대표적 대체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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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자체장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임차택시나 바우처택시와

같은 대체수단을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외에 휠체어 비이

용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추가 제공됨에 따라 휠체어

비이용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이 증대되고, 휠체어 비이용 교통약자의

대체수단 이용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휠체어 이용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편의성도 높아짐.

즉, 지역별로 임차택시나 바우처택시와 같은 대체수단의 운영 여부

나 운영 규모에 따라서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나 비이용 교통약자 모두

의 이동 편의성에 편차가 발생하며 지역별로 교통약자 이동권의 불평

등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음.

2024년 12월 기준, 대체수단(임차택시 또는 바우처택시)을 운영하는

지역은 전국 160개 시ㆍ군 중 71개 시ㆍ군으로 절반에 못 미치고 있음.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⑩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구분

운행 지자체 수(개) 운행 대수(대)

특별교통

수단

대체수단

(임차택시 또는 

바우처택시)

특별교통

수단

대체수단

임차택시 바우처택시 소계

계 160 71 5,073 238 17,754 17,992

서울 1 1 853 30 8,600 8,630 

부산 1 1 232 - 2,850 2,850 

대구 1 1 218 - 315 315 

<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운행 현황(2024년 12월 기준) > 



- 7 -

이에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의 대체수단 운영을 의무화할 경우,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성의 지역별 편차가 완화되고 보편적 이동권이 증진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특별교통수단에 추가하여 대체수단의 운영도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함에 따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 부담으로 작용함.

구분

운행 지자체 수(개) 운행 대수(대)

특별교통

수단

대체수단

(임차택시 또는 

바우처택시)

특별교통

수단

대체수단

임차택시 바우처택시 소계

인천 1 1 276 - 330 330 

광주 1 1 151 - 200 200 

대전 1 1 136 60 87 147 

울산 1 1 109 - 300 300 

세종 1 - 41 - - 0 

경기 31 19 1,514 67 3,375 3,442 

강원 18 - 318 - - 0 

충북 11 1 237 13 50 63 

충남 15 6 267 - 117 117 

전북 14 7 297 57 - 57 

전남 22 16 330 5 394 399 

경북 22 3 275 6 160 166 

경남 18 11 529 - 802 802 

제주 1 1 78 - 174 174 

자료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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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개정안에서는 대체수단의 최소한의 도입 대수 등 기준을 마련

하지 않고 도입 자체만 의무화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최저수준의 대체

수단 도입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나 관심도에 따

라 지역별 편차가 완화되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

셋째,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개정안에서는 대체수단 운영을 임의규정

에서 강행규정으로 전환하면서 대체수단 운영 의무의 이행 주체를 임

의규정일 때의 주체인 광역지자체장(시ㆍ도지사) 및 기초지자체장(시

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각 지역의 광역지자체장 및 기초지자체장을 중복하여 의무 이행 주

체로 규정하는 것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의무 이행 주체를 어느 하나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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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현재 장애인 등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지원을 위해

시·도는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하고, 국가는 보조금 지원 중임.

특별교통수단 외의 교통수단(바우처택시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재

정 여건, 교통약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안전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가 또한 취약계

층의 이용권 보장 증진 의무가 있는 점, 같은 법 제4조에서 국가의 책

임도 규정하고 있는 점, 예산 지원 의무화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예산 지원 근거 병기 및 현행 임의

규정을 유지하여 지방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부산광역시

실제 시행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에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

요함.



- 10 -

4) 강원도

특별교통수단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택시 등 대체수단을 활용한 이동지원 확대는 시급한 실

정임.

다만, 현행 제16조의2에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

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할 경우,

지자체별 재정 여건이나 조례 제정 방향에 따라 동일한 서비스이지만

지역간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큼.

따라서, 대통령령에 최소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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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D택시 일정비율 도입 의무화(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일반택시운송사업8)을 경영하는 자(이하 “일반택시운송사업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

착ㆍ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비

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

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신 설> ③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시운송

사업자(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

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를 말하며, 이하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는 택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비율 이상의 택시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ㆍ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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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시ㆍ군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현행법 제16조9)

에 따라 이른바 “장애인 콜택시”라 부르는 특별교통수단을 법정 대수 이

상 도입ㆍ운영하고 있음.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 특히, 버스, 택시

등 일반 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에게 주요한 이동

수단임.

그런데,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ㆍ운영에는 지

속적인 공공재정 투입이 수반됨에 따라 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 수요에

충분하도록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일반택시운송사업용 택시(이하 “일반택시”)의 일정비율

이상을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ㆍ운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일반인뿐 아니

라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도 탑승할 수 있는 범용디자인(Universal

Design) 택시(이하 “UD택시”)를 필수적으로 도입하려는 취지로

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

(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

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

야 한다.

② 〜 ⑫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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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이용 교통약자의 이동서비스를 민간차원에서도 분담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다양화, 교통약자와 비교통약자 간의 차별 완화, 교

통약자의 보편적 이동권 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참고로, 영국이나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UD택시를 도입하고

있음.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은 2000년부터 UD택시를 도입하여

2024년 기준 약 14,500대가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 보조금 및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짐. 일본은 2020년부터 도입되었고, 2024년

기준 약 13,000대가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영국과 마찬가지로 정부

보조금 및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짐.

<영국 블랙캡> <일본 재팬택시>

(범용디자인 : 비장애인 + 장애인 대상, 민영)

자료 : 국토교통부

< UD택시 도입 해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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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UD택시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개정안에서는

일정비율(대통령령으로 위임) 이상의 UD택시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UD택시 도입이 처음 제도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정적 시행

을 위해서는 택시 이용자 측면에서 일반인 및 휠체어 이용자 모두에 대

한 적합성, 만족도 등과 사업자 및 종사자 측면에서 수익성 변화, 안전

성 확보, 근로여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증과 보완이 선행될 필요

가 있음.

둘째,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차량의 노후화나 차령 등에 관계 없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법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의무비율만큼 일률적으

로 UD택시로 교체하여야 하고, 안전관리 및 종사자 교육 등 일반택시운

송사업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과 영업상의 제약이 가중될 수 있음.

이에 안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휠체어 탑승설

비를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하고 있음.

이는 UD택시 도입ㆍ운영이 의무화됨으로 발생하는 경영 자율성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고, 차량 교체 비용, 안전관리 비용, 수익률 저하 등 일반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UD택시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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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그런데, 동 법률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10),

2027년 기준 전국 일반택시 8만 131대 중 6,688대에 대한 차량 교체비

지원에 약 1,244억원의 재정소요가 발생되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

년간 약 6,095억원(연평균 1,219억원)의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하는 것으

로 추산됨.

주: 개정안에 따른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나타나지 않아 추계하지 않고, 일

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유사사례 등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 향후 지방정부별 조례가 제정되어 사

업계획이 확정될 경우 사업비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7501호)에 대한 비용추계서 [표 3]

및 [표 4] 재구성

따라서, UD택시 의무도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에 미치

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10) 동 법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연간 대폐차물량(대폐차율 16.05% 적용)의 52%를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으로 교체하고, 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일반 차량 구매비용과의 차액

(1대당 1,86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산한 것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일반택시 80,131 79,322 78,521 77,728 76,943 392,645 

휠체어 탑승 택

시 구매 대수(a)
6,688 6,620 6,553 6,487 6,422 32,770

단가(b) 18.6 18.6 18.6 18.6 18.6 -

합계(a×b) 124,392 123,136 121,893 120,662 119,443 609,525 

<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일반택시 구매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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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안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서는 UD택시 도입 의무화에 따른 국

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범위를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비용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로 규정하고 있는데,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비용 외에도 운

행효율성 저하에 따른 경영상 손실을 고려할 때 차량교체 비용의 일부만

지원하여 민간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전이 충분히 이

뤄지지 않는 경우 민간의 경영 자율성 침해 소지가 제기될 수 있음.

셋째, 안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서는 재정지원 범위를 휠체어 탑승설

비 ‘설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26년 1월에 택시 차량으로 사용

가능하며, 좌석의 변형을 통하여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설

계된(휠체어 미탑승 시 일반 좌석으로 이용) 승합자동차가 출시되어, 차

량 개조 없이 UD택시 도입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기존 차

량을 UD택시로 ‘교체’하는 비용도 재정지원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

음. (참고1. 참조)

넷째, 택시업계에서는 운수종사자 감소11), 고령 운수종사자 증가12),

11) 택시운수종사자 현황(단위: 명)

연도 개인 법인 전체

2016 163,114 112,890 276,004

2025 165,090 75,876 240,966

2016 대비 변화율 1.2% -32.8% -12.7%

자료 : 국토교통부

12) 고령 운수종사자(6 세 이상) 현황(단위: 명)

연도 개인 법인 전체

2016 46,880 13,532 60,412

2025 45,593 16,552 62,145

2016 대비 변화율 -2.7% 22.3% 2.9%

자료 : 국토교통부 / * (2025-2016)/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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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가동률 저조13) 등 경영 여건이 어려운 현실에서 수익성이 낮은 UD

차량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경영난 및 인력난 가

중, 안전 확보 곤란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업계의

UD택시 도입 여건에 대한 실태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나.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택시업계는 운수종사자 급감, 경영 악화로 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일

정비율 이상 택시에 휠체어 설비 설치 의무화는 한계가 있음.

다만, 휠체어 이용자와 일반인이 모두 이용 가능한 범용택시 확대를

위해 범용택시 구입비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부산광역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감소와 휴업차량 증가 등으로 일반택시산업 침

체로 이어지고 있어, 의무적(일정비율)으로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제도

시행 시, 택시업계 경영난 가중이 예상됨14).

13) 택시 가동률 현황(단위: %)

연도 개인 법인 전체

2023 71.0 81.6 74.4

2024 74.8 82.1 76.9

2025 75.3 80.6 78.3
※ 가동률 : 운행시간 가중치 적용 실제 운행대수 / 운행정보 수집대수

※ 운행시간에 따른 가중치(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4시간미만 : 0.375대, 5시간미만 : 0.500대, 6시간미만 : 0.625대, 7시간미만 : 0.750대,

8시간미만 : 0.875대

자료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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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

교통약자 운송 담당을 대다수 택시업체가 가동률 저하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도 일보 직전인 법인택시업계에 전가하는 것은 택

시업계 전체를 무너뜨리고 택시산업을 말살시키려는 것임.

또한,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을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해 차내 각

종 장비의 사용법 교육 및 장애인식교육 등 추가적인 교육 소요가 발생

하는데, 운수종사자의 이직이 잦은 현 업계 실정상 자주 교육을 실시하

여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 택시회사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함.

운수종사자 고령화 문제 또한 심각하여 장비 오조작 위험성 등 탑승객

의 안전한 이동을 담보하기 힘든 실정이며, 사고 발생 시 법적 분쟁에 휘

말릴 가능성 또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

함.

4)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법인택시는 이미 수익성 악화, 운수종사자 부족 등의 상황으로 투자에

어려움이 있음.

14) 부산 일반택시업계 현황(자료: 부산광역시)

▸(운수종사자 감소) ’19년 10,600여명 → ’25년 5,800여명(45% 감소)

▸(휴업차량 증가) ’19년 2,700여대 → ’25년 5,100여대(8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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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은 일반택시 대비 높은 차량가격·개조비용, 정

비·유지비용·소모품 등 추가 발생함.

지역별로 장애인 이동 수요 편차가 크기에 전체 택시의 일정 비율을

의무 보유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운수종사자가 승하차보조, 장시간 대기, 저속운행을 하기에 일반적인

운행패턴과 다르고, 회전율 낮으며 일반택시영업과 병행에 어려움이 있

고,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부담 문제가 있으며 기사 이탈이 우려됨.

또한, 법인택시사업자에게는 수익성 낮은 차량을 의무적으로 많이 보

유해야 하는 상황으로 부담이 됨.



- 20 -

3. 장애인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차량 구매비 지원(안 제16조의2제

4항 신설)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장애인 및 그 가구원이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차량을 구매하

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구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4항 신설).

개정안에 대해서는 먼저, 차량의 구매비용 지원대상을 ‘장애인’ 및 그

가구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매대상 차량을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차

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구매비용 지원대상은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 장애

인 및 그 가구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휠체어 이용 장애인 개인에게 차량 구매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신 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그 가구원(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휠체어

탑승설비가 설치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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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증진되는 측

면이 있으나,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와의 형평성 문제, 차량

구매가 가능한 경제력이 있는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역차별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고, 개인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은 부정수급 리스크가 크고

사후 관리에 행정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재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15).

나.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개인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차량 구매비용 지원은 교통약자 중 자가운

전이 불가능하거나 차량 구매가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해서는

보편적 교통수단으로서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음.

15)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

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하고, 같은 호 바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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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획예산처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의 구매비용 지원은 형평성, 대체수단

존재(특별교통수단)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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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D택시 도입비용 지원(안 제16조의3 신설 등)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택시운송사업자(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모두 포함)16)를 대상으로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3(택시의 이용 보장 등) 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할 경

우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생 략)

제16조의4(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현행 제16조의3과 같음)

제16조의4(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

요건) (생 략)

제16조의5(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

요건) (현행 제16조의4와 같음)

제33조(과태료) ① (생 략) 제3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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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모두를 대상으로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반인

뿐 아니라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도 탑승할 수 있는 UD(Universal

Design)택시의 보급을 확대하려는 취지임.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의 주요 교통수단이 되고있는 현행법 제16조17)

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

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

업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

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

는 사업

1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현 행 개 정 안

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

2. 제16조의4제3항을---------------

-----------------

③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

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6조의4제2항을--------------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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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시장ㆍ군수가 운영 주체로서 공공재정으로 휠

체어 교통약자의 이동 수요에 충분하도록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해 나가

는 데는 한계가 있음18).

따라서, UD택시의 도입을 통해 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서비스를 민간

차원에서도 분담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다양화, 교통약자와 비교

통약자 간의 차별 완화, 교통약자의 보편적 이동권 증진 등의 긍정적 효

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 제16조의2제3항에서 일반택시를 대상으로 일정비율(대통령령

으로 위임)의 UD택시 필수 도입 및 도입비용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모두에 대해 UD택시 도입비용 지원에 관한 근

거를 신설하고 있는 안 제16조의3의 규정은 일반택시에 대해 안 제16조

의2제3항과 중복되므로 조정이 필요함.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

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

야 한다.

② 〜 ⑫ (생략)

18) 2025년 기준 전국 중증보행장애인 수는 648,961명인데 비해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는 4,715

대(중증보행장애인 수의 0.73%)에 불과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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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안 제16조의3에서는 재정지원 범위를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비

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26년 1월에 택시 차량으로 사용 가능하며, 좌

석의 변형을 통하여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된(휠체어

미탑승 시 일반 좌석으로 이용) 승합자동차가 출시되어, 차량 개조 없이

UD택시 도입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기존 차량을 UD택시

로 ‘교체’하는 비용도 재정지원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참고1. 참

조)

셋째, 안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에 휠체어 탑

승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교통약자의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탑승

설비의 규격과 기준에 관하여 「교통약자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는 탑승설비의 규격과 기준19)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규격과 기준

1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 ⑧ (생략)

⑨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

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⑩ 〜 ⑫ (생략)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③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④ 특별교통수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탑승설비를 장착해야 한다.

1.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탑

승설비

가.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나. 이동식 간이침대

2. 그 밖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탑승설비

가.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

강설비

나. 휠체어 고정설비

다. 손잡이(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이동식 간이침대의 규격 및 기준에 관하여는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1호가목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을 준

용한다. 이 경우 “환자고정장치”는 “교통약자 고정장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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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넷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아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에 관한 법률」에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UD택시 도입비용 지원에 관

한 근거를 신설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제2217478호)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참고2. 참조)

구분

개정안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제2217491호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제2217478호)

개정취지 UD택시 도입비 지원

근거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조문 안 제16조의3 신설 안 제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UD택시 

도입방식
개조 교체, 개조

재정지원 

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조례 근거)

기타

동 개정안에는 일반택시의 UD택시 

필수도입 제도를 신설(안 제16조의2

제3항) 

-

< 유사 법률안 비교 >

⑥ 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휠체어 고정설비의 규격 및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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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토교통부 의견

택시운송사업자가 여건에 맞춰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을 운행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휠체어 이용자와 일반인은 모두 이용가능한 범용택시 확대를 위해

범용택시 구입비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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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유니버설 디자인 출치 차량

구분
출시 차량

<예시 : 기아 PV5 WAV>
특별교통수단 차량

<카니발 등 개조 차량>

탑승 

위치

- 휠체어 이용자, 비장애인 모두 옆문 탑승 - 휠체어 이용자는 차량 후면으로 탑승

- 인도가 아닌 차도에서 탑승하여 불편

좌석 

배열

- 휠체어 이용자 탑승 시, 시트 접은 후 탑승

- 동승자와 인접 착석 가능

- 휠체어 공간을 파내는 개조가 필요하지 않음

- 휠체어 공간 개조 후 이 공간을 타 용

도로 활용 불가(일반 좌석 등) 

- 동승자는 앞줄 시트에 착석

출시

차량

장점

ㅇ 뒷문으로 탑승하는 특별교통수단과 달리 옆문으로 탑승(보도에서 탑승)

ㅇ 특별교통수단보다 높은 천장으로 인해 차량바닥을 파내지 않아 승차감이 좋으며, 차

고가 낮아서 휠체어 탑승이 편리하고 안전

ㅇ 휠체어 탑승 시에도 뒷좌석에 보호자 1명이 휠체어 옆에 함께 앉을 수 있어, 보호자

는 휠체어 앞줄에 탑승해야 하는 현행보다 개선

자료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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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7478호,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제4호의2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①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택시의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으로의 교체 및 개조 사업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